
      셀 모임 순서지 (2024년 05월 둘째 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부모님께 드린 선물 중 가장 특별했던 선물은 무엇이 있나요?

Worship - 찬양

☞ 어머니의 넓은 사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불편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안전법입
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은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21:15-17)

이 무시무시한 법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4)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15:4)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
니다. 이 말의 원 뜻은 ‘무겁게 여긴다.’ ‘비중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입니다. 또한 경
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6:1)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3:20)

사도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순종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순종할만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모는 노예였고, 노예의 삶을 물려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키셨습니다.(눅2:51) 왜냐하면 부
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27:16)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말투가 거친 것, 불평하는 것, 짜증을 내는 것, 큰소리 치는 것이 다 포함
됩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자녀 중 함은 노아를 존경하지 않음으로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의 왕좌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였으나,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19:27)

공경이라는 단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
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한번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귀히 여겨야합니다. 부모가 젊고 
실력이 있을 때 귀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젊고 실력이 있
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병이 듭니다. 그 때도 귀히 여겨야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잘 섬겨야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2. 적용
 1) 어린 시절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순종의 장애물이 되었나요?

 2)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나라를 지켜주시고, 조국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2. 우리나라가 성경적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되게 하소서.
3. 사역과 말씀을 섬기시는 담임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더하소서.
4. 6월 10일에 있을 예나주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 있게 하소서


